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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음화 

김주필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1. 서 언 

국어에서 구개음화는 흔히 J [i]나 반모음 J [y] 앞에서 비구개음인 C , E , 

江이 각각 구개음 -^, ~， 지으로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구개음화 현상을 

좀더 일반화시키면， J 나 반모음 l 앞에서 구개음 아닌 비구개음(非口蓋音)이 

구개음으로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어의 

여러 방언 자료나 국어사 문헌 자료를 검토해 보면 구개음화에 해당되는 현상 

에 C , Ë , 江이 각각 ̂ , -*., '9-.으로 되는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현상 

그 자체로는 구개음화로 보기 어렵지만 구개음화나 구개음과 관련되어 일어나 

는 현상도 여러 종류가 었다. 

여기에서는 국어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어의 구 

개음화와 구개음 관련 현상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조음음성학적인 관점에서 국어의 구개음과 음운 현상으로서의 구개음화가 

갖는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이어서 구개음화 현상의 종류와 특정 및 

구개음화나 구개음 관련 현상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이러한 여러 현상들이 표준어와 맞춤법 규정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 

는지를 간략하게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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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개음과구개음화 

2.1. 국에의 구개음 

사랍의 음성은 발음기괜l서 만들어진다. 그 발음기관 가운데 목짖에서 윗잇 

몸까지를 입천장， 즉 구개라 한다. 구개는 입천장의 가운데 제일 높은 부분을 

경계로 하여 그 앞부분은 딱딱하기 때문에 경구개라 하고 그 뒷부분은 여리기 

때문에 연구개라 한다. 그러므로 구개음도 경구개 위치에서 발음되는 경구개음 

과 연구개에서 발음되는 연구개음으로 나쉰다. 이 가운데 구개음이라 하면 흔히 

경구개음을 말한다(이하 구개음은 경구개음을 지칭한다J. 그러므로 구개음은 혀의 면 

(줌面)이 경구개에 가 닿음으로써，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아 

만들어지는 소리를 말한다. 

국어에서 경구개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모음에는 l 가 있고 반모음에는 반모 

음 l 가 있다. 1 는 전설모음으로서 발음되는 위치가 경구개 아래이며， 반모음 

l 도 혀와 입천장 사이가 더 좁혀지기는 하여도 같은 위치에서 발음된다. 그러 

므로 1 와 반모음 l 는 모음이나 반모음 가운데 가장 구개적인 성질을 지니는 

소리라고 할수 있다. 

경구개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으로는 -^, -*, ;g.이 었다. -^, -*, ;g.은 (서북 

방언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소리는 치조음으로 실현된다0) 그 뒤에 

어떤 모음(혹은 반모음)이 오더라도 항상 구개음으로 실현된다. 이와 달리 L , 2., 

λ， M은 일반적으로는 치조음으로 실현되지만. 1 나 반모음 l 앞에서는 구개 
음으로 실현된다 L은 일반적으로 [n]으로 실현되지만 ‘가년련， 꽃뭘’ 등에서와 

같이 l 나 반모음 l 앞의 L은 구개음 L[J1]으로 실현된다~도 일반적으로 

[r]이나 [1]로 실현되지만， ‘달뢰다. 달보’의 두 번째 E과 같이~ 디음의 두번 

째 E이 l 나 반모음 1 앞에 올 때에는 구개음 ~[Á]로 실현된다. 그리고 <

이나 λA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각각 [s]와 [s’]로 실현되지만 ‘시겐， 가션서， 

날요 쓸’ 등에서처럼 l 나 반모음 l 앞에 오는 〈나 샤도 구개음 .A[ f]와 샤 

[ f ’]로 실현된다. 

이렇게 /L/, I~/， IλI， /MI이 l 나 반모음 l 앞이 아닌 경우에는 치조음 

으로 실현되고. 1 나 반모음 l 앞에서는 구개음으로 실현되지만 우리는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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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리로 인식한다. 이러한 사정은 이들 소리가 나타나는 분포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이들 치조음과 구개음이 실현되는 환경이 각각 정해져 있고， 그 실 

현되는 환경을 서로 맞바꿀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 

소리가 단어나 형태소의 의미를 차이나게 하지 못하게 때문에 우리는 이들 위 

치에 따라 소리들을 묶어 하나의 음소로 간주한다. 음소문자인 한글에서 이들 

두 부류의 소리를 묶어 각각 한 문자를 배당한 것으로도 이들이 하나의 음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 음운현쌍으로셔의 구개음화 

하나의 음소가 그 뒤에 오는 음의 영향을 받아 음성적으로 달리 실현될 때 

그 각각의 소리는 변이음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L/, /2./, / A끼 /샤/은 l 나 

반모음 l 이외의 소리 앞에서 치조음으로 실현되는 변이음과 l 나 반모음 l 

앞에서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변이음을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 각각의 

음소는 환경에 따라 치조변이음과 구개변이음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1 나 반모 
음 l 앞에서는 구개변이음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음소가 특정의 

환경에서 그 음소의 변이음 중의 한 소리로 실현되는 현상을 음성 현상이라 

한다. 

이와 달리 국어에는 두 음소가 결합될 때， 구개음이 아닌 어떤 한 음소가 l 

나 반모음 l 앞에서 구개음 음소、 즉 7., 자， .7.으로 바뀌는 현상이 었다. ‘같 

다’의 어간 ‘같-’에 접사 ‘-이’가 결합된 ·같이’는 [가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치 

조음 E이 구개음 i으로 바뀌어 [가치]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두 음소가 

결합될 때， 어떤 음소의 변이음이 인접해 있는 소리의 영향으로 다른 음소의 변 

이음으로 바뀌어 실현되는 현상을 음운 현상이라 한다. 

이러한 두 종류의 현상 중에서 음운론에서 주로 다루는 현상은 음성 현상이 

아니라 음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 두 종류의 구개음화 중에서 음운론에서 흔 

히 말하는 구개음화 현상은 음운 현상으로서의 구개음화를 말한다. 음성 현상으 

로서의 구개음화개 다른 현상과 함께 복합적으로 적용된 결과 제3의 음운 현상 

을 유발할 수 있다면 음운론에서 다루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핸 구 

개음화는 음운현상으로서의 구개음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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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a:이 l 나 반모음 l 앞에서 각각 구개음 À , -*, 자으로 바뀌어 실현 

되는 현상으로 대표되는 구개음화 현상은 l 나 반모음 l 에 의해 C , E , 江이 

구개음으로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동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구개음화가 동화 

현상인 이유는 l 나 반모음 l 가 경구개의 영역에서 발음되는 소리이므로 l 나 
반모음 l 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되는 소리는 구개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개음화는 구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리(주로 치조음이나 연구개음)가 l 나 

반모음 l 의 구개적 성질에 영향을 받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소리로 바뀌는 현 

상이라는 점에서 동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구개음화는 동화현상으로서 동화를 일으키는 동화주는 l 나 반모음 1 이고 
동화가 되는 소리， 즉 피동화음은 그 앞에 있는 비구개음이 된다. 동화를 받는 

소리가 동화주의 앞에 있으므로 역행동화 현상이고 동화주와 피동화음이 직접 

연결되므로 직접통화현상인 것이다. 구개음화가 동화현상이기 때문에 동화된 음 

은 구개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c이 바뀐 Z은 구개음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z계열의 소리가 15세기에는 구개음이 아니라 치조음으로 실현되었 

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있다. 만일 15세기에 치조음으로 실현되었다연 15세 

기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15 

세기에도 1 나 반모음 l 앞에서는 구개변이음으로 실현되었다는 주장도 있어 
앞으로의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근대국어 시기에는 서북 방언을 제외 

한 지역에서는 모든 환경에서 À , -*, 자이 구개음으로 실현되기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구개음화의 종류와 특성 

구개음화 하면 혼히 l 나 반모음 l 앞에서 C , E , 江이 À , .*., 자으로 바뀌 

어 실현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구개음화는 c이 z으로 된다는 점에서 c구개 

음화라 불리어 오고 있다. 이 c구개음화 외에 국어에는 이와 유사한 「구개음 

화와 승구개음화 현상이 있다. 

이러한 구개음화 현상 외에 구개음화나 구개음 관련 현상도 있다. 구개음화 

가 일어나던 시기에 구개음화와 반대되는 변화를 보이는 과도교정 현상. 1 나 
반모음 l 앞에서의 L 탈락 현상， 구개음 -^. -* 앞의 L 첨가 현상， 구개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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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반모음 l 첨가 현상， 그리고 구개자음 뒤에서의 반모음 

1 탈락 현상 등이 그러한 현상들이다. 

3.1. 구개음화 

3.1.U 1::구개음화 

현대국어에서 E구개음화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나 명사의 마지막 자음 

1::, E이 1 나 반모음 l 로 시작하는 접사 앞에서 각각 -^, -*.으로 바뀌어 실현 

되는 현상이다. 다음 예들이 C구개음화의 예들이다. 

굳이 • [구디] • [구지 J . 같이 • [가티 J -• [가치 J. 

맏이 • [마디] • [마지J. 팔아 • [파티] • [파치 J . 

‘굳이’와 ‘같이.의 경우， 그 어간 뒤에 접사 ‘-이’가 오면 [구디]와 [가티]로 

된 다음 어간의 마지막 자음 t:, E이 각각 -^, -*.으로 되어 [구지]와 [가티]로 

실현된다. ‘맏이’의 경우 ‘맏’ 뒤에 접사 ‘-이’가 오면 [마디]로 되었다가 E이 Z 

으로 바뀌어 [마지]로 되며， ‘팔’에 조사 ‘이’가 결합되면 [파티]로 되었다가 [파 

치]로 실현된다. 

E 뒤에 파생접미사 ‘-히-’가 오는 경우에도 E과 효이 결합하여 E이 된 다 

음 l 나 반모음 l 앞에서 E이 구개음화되어 i으로 실현된다. 예: 닫히다: [다 

치다J. 굳히어: [구려] • [구쳐] • [구처J. 

이러한 E 구개음화 현상은 똥사나 형용사의 어간이나 명사 다음에 형식형태 

소가 오는 경우에만 일어난다. 1 나 반모음 l 로 시착하는 실질형태소가 오게 되 
면， 그 앞에 오는 E이나 E이 구개음화되는 것이 야니라 L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나 c이나 E은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예 : 밭+이랑 [반니랑]. 

C구개음화는 서북 방언을 제외하면 형태소의 내부에서는 이미 완결되어 형 

태소나 단어가 재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북 방언에서는 구개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반모음 l 가 t:., E , 江 다음 

에 오면 반모음 l 가 탈락되는 특성을 보여준다(예 : 덩거당〈명거양: 정거장) . 

그런데 “견디다， 느티나무， 마디， 어디” 등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다. 이 예들에서는 t:, E이 l 앞에서도 구개음 Z이나 i으로 바뀌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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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 이유는 이들이 중세국어 시기에는 견뎌다， 느퇴나요 마뎌， 어되 등의 

어형이었기 때문인데， 이들 어형에서 t:, E 다음에 오는 이중 모음이 l 로 바 

뀌기 전에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구개음화가 일어나던 당시에는 t:, E이 구 

개음화의 환경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구개음화는 16세기 중기경 남부방언 자료에서 보이기 시작하므로 납부 방 

언에서 먼저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서북 방언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오늘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간주된다. 

3.1.2. ï구개음화 

「구개음화는 E구개음화와 달리 형태소 내부， 그것도 제1음절에서 일어난다. 

즉 「구개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 l 나 반모음 l 앞에서 구개음이 아닌 " 

큐， 끼가 각각 구개음 ~， .*, 자로 바뀌어 실현되는 현상이다. 

길 > [질J. 키 > [치J. 견디다 > [견디다] > [전디다] 

이 예들에서는 l 나 반모음 l 앞의 제1음절 위치에서 " 경， 끼 가 각각 

^, 흐，"^으로 바뀌어 실현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기다， 먹여’처럽 제2음절 

이하인 경우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l 나 반모음 l 앞에서도 「이 

그대로실현된다. 

「구개음화는 남부 방언이나 함경 방언， 그리고 중부 방언의 일부 지역에서 

는 일어났지만 대부분의 중부 방언이나 평안 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구 

개음화 역시 16세기와 17세기 경에 납부 방언(전라 방언， 경상 방언)의 자료에 

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현상은 16.7세기경에 납부 방언의 어느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 확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3.1.3. "tr구개음화 

효구개음화도 「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형태소 내부， 그것도 제l음절에서 보 

인다. 즉 승구개음화도 형태소 내부에서 l 나 반모음 l 앞에서 구개음이 아닌 

승가 구개음 λ[1]로 바뀌어 실현되는 현상인 것이다. 승구개음화는 다음 예들 

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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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 심 [firn] . 형 > 성 [S8lJ]. 효자 > 소자뼈뺑J. 혜다〉 세다[때a] 

이 예들은 1 나 반모음 l 앞에서 승이 λ으로 된 예들이다. 그러나 이 예들 
중에서 실제 승구개음화를 보여주는 예는 ‘힘〉심’뿐이다. ‘형〉성， 효자〉소자， 헤 

다〉세다’ 등은 승이 〈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 뒤에 반모음 l 도 없으며， 그리 

하여 변화된 〈도 구개변이음 [1]가 아닌 치조음 [S]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이 

후자의 예들은 승구개음화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예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승은 l 나 반모음을 

항상 앞서는 환경에 있었으며， 그 승이 l 나 반모음 l 앞에서 λ으로 바뀐 것 

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구개음화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형’의 효은 반모음 l 
앞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 〈이 되었으며(예: 성) • 그 λ은 반모음 1 앞에서 

구개변이음인 [1]로 실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형〉성’은 어느 시기 

에 승이 구개음화되어 구개음 λ[1]로 실현되었지만 구개음 뒤에서 반모음 1 

가 탈락됨으로써 [1]도 [S]로 바뀌어 ‘성’으로 된 것으로 간주된다. 말하자면 현 

대 국어의 ‘성， 소자， 세다’ 등은 과거에 일어났던 승구개음화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뿐인 것이다. 

승구개음화도 16세기 경부터 납부 방언에서 먼저 보이기 시작한다. 역시 서 

북 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남부 방언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으며， 중부 

방언에서는 일부의 어휘에 한정되어 일어났다. 

3.2. 구개음화나 구개음 관련 현상 

3.2.1. 과도교정 

구개음화 관련 현상으로 먼저 앞에서 살펴본 구개음화 현상과 관련되는 현상 

으로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 현상을 들 수 있다. ‘질들이다〉길들이다'. (염심 

))정심〉겸심. (덤칙) )짐치〉김치’ 등에서 보듯이. 1 나 반모음 l 앞에서 원래 구 
개음이던 것이나 아니면 E구개음화의 결과인 구개음 Z 등을 오히려 비구개음 

인 끼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화자들이 구개음화가 일어난 어형을 비표준어의 

표지로 생각하여， 구개음화를 적용시키지 않으려는 의식에서 생긴 현상으로 

추정된다. 



188 새국어생활 제9권 제2호(’%년 여름) 

이 현상은 l 나 반모음 l 앞에서 원래의 E이었던 것을 의식하여 구개음화 

된 Z을 E으로 되돌리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구개음 

화가 확산되면서 원래 구개음이었던 것인지 치조음이었던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원래의 구개음(또는 E구개음화의 결과인 구개음도 포함하여)이었던 

것까지도 비구개음인 E으로 바꿈으로써 생긴 현상으로 간주된다 c구개음화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원래의 z을 E으로 바꾸었지만 C구개음화가 일반화되고부 

터는 원래의 Z을 「으로 바꾸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과도교정의 방향이 

바뀐 이유는 이 시기에 E구개음화가 일반화되어 Z을 E으로 교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되며， 또 다른 한편으로 남부 방언에서는 「구 

개음화가 확산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과도교정 현상은 C구개음화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구개음화， 승구 

개음화에 대해서도 일어났지만， 모두 구개음화 현상에 휩쓸려 사라졌고 단지 원 

래의 Z을 「으로 과도교정한 예들만 현대 중부 방언에 보이며 북한의 동북 방 

언 등의 일부 지역에는 이러한 현상의 결과가 남아 있다. 

3.2.2. L의 탈락과 첨가 

두음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단어의 제1음절 위치에서 l 나 반모음 l 앞의 L 

이 탈락하는 현상은 구개음과 관련이 있다. ‘니〉이(뼈) , 남〉잎(葉) , 녀*여자’ 

등의 예들은 근대국어 시기에 L이 l 나 반모음 l 앞에서 구개음으로 바뀌고 
나서 그 구개음 L과 l 또는 반모음 l 의 연결체에서 어두의 L이 탈락된 것 
이다. 이 현상은 L이 l 나 반모음 앞에서 구개변이음 [}1]으로 바뀐 다음 l 나 

반모음 l 앞에서 구개음 [}1]이 탈락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음운론적 층위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 현상의 결과는 아니다 .. L /n1이 l 나 반모음 l 앞에서 구 
개변이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 그 뒤에 오는 l 나 반모음 l 
앞에서 구개변이음 [}1]이 탈락되었다는 점에서 L의 구개변이음으로 실현되는 

음성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개변이음으로 되고 나서 l 나 반모 

음 l 앞에서 그 L이 탈락된다는 점에서 음운현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L이 구 

개 변이음무로 실현되고 그 다음에 오는 l 나 반모음 l 앞에서 L이 탈락하는 

이른바 두음법칙에 해당되는 이러한 예는 국어에서 어두에만 한정되어 일어난 

것은 아니다. 경상도 방언에서는 ‘가니， 보니까’ 등에서의 L이 어중의 l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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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탈락되어 ‘가이(가니) • 보이까네(보니까)’ 등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한편 구개음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남부 방언의 경우 구개자음 ̂ , *, 자 

앞 음절의 말음 위치에 L이 첨가되는 현상이 보인다. 이러한 현상 역시 구개음 

A. ;;:.. ~ 앞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A , jt, 자의 구개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까치〉깐치， 고치다〉곤치다’ 등. 이러한 현상은 국어사 문헌 자료에도 

보인다. ‘더디다(投)’가 현대 국어에서 ‘던지다’가 되었는데， 이는 ‘더디다〉더지 

다’의 변화를 겪은 후 구개음 z의 선행 음절말 자음으로 L이 삽입되어 ‘던 

지다’가 된 것이다. 

3.4.3. 반모음 1 의 첨가와 탈락 

이 밖에 l 모음 역행동화라고 일컬어지는 움라우트 현상도 역사척으로 보면 

구개음 또는 구개음화 현상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움라우트 현상은 

앞 음절의 후설모음 1-. l .L. T가 뒤 음절의 전설모음 l 나 반모음 l 에 영 

향을 받아 각각 전설모음 H. ~l. 괴， 꺼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이 움라우트 현 

상은 동화현상으로서 H. ~l. 셔， 너가 단모음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현대국어의 일부 방언에서처럼 ‘학교’가 ‘하이표[hayκyo]’라고 발음되 

는 것처럼， 뒤에 오는 l 나 반모음 l 에 의해 선행 음절의 후설모음이 전설모음 
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모음 l 를 첨가하는 현상으로 출발하였다면， 국어의 움 

라우트 현상은 반모음 l 를 첨가하는 현상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구개 
음화와 동일한 환경， 즉 l 나 반모음 l 앞 음절의 모음에 반모음 l 를 첨가하 
여 이중모음을 형성하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모음 l 가 첨가된 

이중모음은， 근대 국어 시기에 일어나는 이중모음 ~l. H. 괴， 뉘의 단모음화 현 

상과 궤를 같이하여， 각각 단모음으로 실현됨으로써 오늘날의 움라우트 현상으 

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현상은 l 나 반모음 l 에 의해 일어난다 
는 점에서， 그리고 선행하는 음절의 후셜모음(단모음)에 반모음 1. 즉 구개음 
의 특성을 첨가하여 이중모음을 형성한디는 점에서 구개음화와 크게 다르지 않 

은것이다. 

구개자음과 l 나 반모음 l 가 결합될 때， 구개자음 뒤에서 반모음 l 가 탈락 

되는 현상도 구개음과 관련이 있다. ‘련디〉천지〉천지， ‘가지어 • 가져 • [가 

저J. 고치어 • 고쳐 • [고처]’ 등. 이들 예에서처럼 구개 자음 뒤에서 반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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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가 탈락되는 것은 구개음 7., 효과 반모음 l 가 동일 발음 위치가 이어지기 

때문에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구개음 연결체에서 반모음 l 를 탈락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4. 표준어 · 맞춤법과 관련하여 

이상에서 국어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구개음 또는 구개음화 관련 현 

상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개음화 현상과 구개음 관련 음운현상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표준어나 맞춤법에서 인정되는 정도도 

다르다. 

E구개음화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어형이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단어나 형태 

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모두 일어나 그 어형이 이미 재구조화되었기 때문에 

E구개음화가 일어난 어형을 표준어로 채돼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단지 E 

E으로 끝나는 실질형태소에 l 나 반모음 l 가 결합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같이， 굳이， 갇혀’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나 단어의 기본형을 정하여 형태의 단 

일화를 꾀하기 위해 맞춤법 규정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어형을 적도록 

하고 있다(제3장 제6항) . 

그러나 「구개음화와 효구개음화가 일어난 어형은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맞춤법에서도 이러한 「구개음화와 승구개음화와 관련된 규정은 없 

다. 단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전에서 표제어로 제시하듯。l ‘짐치’ 

가 과도 교정된 .김치’， ‘질들이다’가 과도 교정된 ‘길들이다’.디새’가 구개음화 

되어 새로이 형성된 ‘기와’ 등은 표준어로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어 

의 표준어를 서울말 중심으로 정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었다. 

l 나 반모음 l 앞에서 」이 구개음화되어 탈락되는 현상은 어두 위치에서는 

인정되었지만(맞춤법 제2장 제5절 두음법칙)， 어중에서의 L 탈락 현상은 표준 

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개음 -^, *, 꺼X 앞의 선행 음절말 위치에 L이 첨가된 

어형의 경우에는 ‘던지다’처럼 일부 어휘에 국한하여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모음 1 첨가 현상의 결과로 생각되는 움라우트 현상이 일어난 일부 어형 

은 표준어로 인정되었으나(새내기， -쟁이 등) 대부분의 어형이 표준어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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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구개음 ̂ t ~， 자 뒤의 반모음 l 탈락 현상은， 형태소 내부에서 이미 완결 
되어 어형이 재구조화되었기 때문에(련디〉천지〉천지 등) 반모음 l 가 없는 어 

형이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표기에서도 반모음 l 가 없는 어형으로 적 

어야 한다. 그러나 형태소 결합， 즉 용언의 활용형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용언 활용형의 ‘가져， 고쳐， 가셔서’ 등과 같은 구개음과 반모음 l 의 연결체에 

서， 반모음 l 가 탈락되는 현상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만(표준발음법 제5항 

다만 1) , 맞춤법 규정 제4장 제5절(준말) 제36항의 규정 ( 1 뒤에 { 가 와서 # 

로 줄 적에는 # 로 적도록 한다)에 따라 반모음을 표기해 주어야 한다(예 가지 
어 • 가져) , 그러므로 À. 흐， 지. ^. 샤 다음에 반모음 l 가 연결된 경우， 반 
모음 l 를 발음하지 않는 것이 표준 발음이지만， 표기에서는 이들 자음자 뒤에 

~. ~. π로 적는 것이 맞춤법 규정에 맞는 표기이다. 




